
올해 가족 없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은 대구 무연고 사망자 수가 124명으로 역대 최다였

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21일 '대구지역 8개 구·군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집계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45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14년 33명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 90명으로 폭증했다. 2016년에는 79명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줄었다가 
2017년에는 116명으로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11월 기준) 올해 124명이 
숨져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구지역 연도별 노숙인 사망자 집계 현황 표 / 편집.평화뉴스 

앞서 2013년(45명)과 올해(124명)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무려 2.7배, 175%나 증가했다. 
또 지난 6년간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를 모두 더하면 487명에 이른다. 특히 구·군별로 보면 
올해 무연고 거주인들이 가장 많이 숨진 곳은 동구(27명)였다. 이어 북구(22명), 달서구(21
명), 중구(18명), 서구(14명), 남구(12명), 수성구(8명), 달성군(2명) 순서로 많았다. 지난해에

는 북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구 19명, 동구 18명, 서구 17명, 남구 16명, 달서구 
15명, 수성구 5명, 달성군 4명 순이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였지만 비수급자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

세였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다. 또 이들의 거주 형태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전통적인 여인숙, 쪽방에서 고시원 비율이 늘었고, 심지어 PC방에서 숨진 채 발



견된 이들도 있었다. 

이 같은 현황은 국토교통부가 올 10월 24일 발표한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도 드러난다. 정부는 수도권 19만가구, 수도권 외 지역 18만 가구 등 모두 37만여가구가 비

주택에서 거주한다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는 15만2천여가구로 41%를 차지

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지난해 겨울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 홈리스추모제(2017.1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빈공층과 저소득층 삶이 더 고난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수 십여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쓸쓸한 죽음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숙인과 비주택 주거자 등에 대해 주거·건강실태조사를 벌

이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년 중 겨울 밤이 가장 긴 동짓날(12월 22일) 하루 전인 21일 오후 6시 30
분 경상감영공원 앞에서 '제10회 2018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를 연다. 이날 행사에

서는 노숙인, 쪽방 생활인을 대상으로 의료상담을 하고 동지 대표음식 팥죽을 나눠 먹은 뒤,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제를 벌인다. 또 실제 쪽방 생활인의 발언을 들은 뒤 숨진 이들

에 대한 헌화로 행사를 끝낸다. 


